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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3.(월) 16:30 배포 일시 2023. 2. 13.(월) 16:3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완 (044-203-2738)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최상호 씨 임명
-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단체의 예술성과 국제적 위상 강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월 13일(월),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1962년생)를 임명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 3년이다.

  최상호 신임 단장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거쳐 독일 카를스루에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 프랑크

푸르트-오더 극장(클라이스트 극장), 카셀 국립극장,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세계 오페라의 중심지인 독일의 오페라극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20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23년간 음악원 부원장, 교학처장, 성악과장 등을 지내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 유수 오페라 무대에서 우리 성악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은 창작 오페라 등 다양한 오페라를 

제작하고 인재 양성,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는 국립오페라단이다.”라며, “신임 

단장은 세계적 오페라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신진 

음악인을 양성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주요 약력

     

http://www.korea.kr


- 2 -

붙임  신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주요 약력

성 명 최 상 호

현 직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

출 생 1962년생

성 별 남

학 력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사(’88)

• 독일 카를스루에 음악대학 대학원 석사(’90)

주요 경력

• 독일 프랑크푸르트-오더 극장(클라이스트 극장) 

전속 솔리스트(’90~’91)

• 독일 카셀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91~’95)

•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95~’02)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 (’00~현재)

 - 음악원 부원장(’06~’10), 교학처장(’12-’14), 

음악원 성악과장(’15~)

• 일본 시즈오카 국제 오페라 콩쿠르 심사위원


